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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 

 

최근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로 바꾸고 투표 시간을 오후 6시

에서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산과 인력 소요 등을 문제 삼아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과 임시공휴일이었던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

에 직장 휴무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609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2년 9월 24~25일(2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4.0%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21% 

8.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투표 시간 오후 9 시까지 연장해야 한다’ 48% vs. ‘오후 6 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50% 

20, 30 대는 연장, 40 대 이상은 현행 유지 원해  

 

한국갤럽이 지난 9 월 23~24 일 양일간 만 19 세 이상 성인 609 명에게 현행 오후 6 시에서 

9 시까지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투표 시간을 오후 9 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가 48%, ‘오후 6 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가 50%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20, 30 대,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는 ‘투표 시간을 오후 9 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반면, 40 대 이상, 주부층에서는 ‘오후 6 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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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통합당 지지자(168 명)의 65%는 투표 시간 연장, 새누리당 지지자(204 명)의 70%는 

현행 유지를 주장해 지지정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무당파(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 

226 명)에서는 투표 시간 연장 52%, 현행 유지 44%로 연장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렸다. 

 

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                                                     (단위: %) 

 
표본수 
(명) 

오후 9 시까지 
연장해야 한다 

오후 6 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 모름/의견없음 

전체 609 48 50 2 

성별 
남성 302 47 52 2 

여성 307 49 49 2 

연령대 

19~29 세 113 66 34  - 

30 대 125 66 31 3 

40 대 134 44 56  - 

50 대 114 42 55 3 

60 세 이상 122 21 74 5 

직업별 

농/임/어업 20 27 73  - 

자영업 78 45 52 3 

블루칼라 92 49 49 2 

화이트칼라 203 59 41  - 

가정주부 140 35 60 5 

학생 34 69 31  - 

무직/기타 42 30 67 4 

주요 
지지 
정당별 

새누리당 204 28 70 2 

민주통합당 168 65 35  - 

지지정당없음 226 52 44 4 

 

(질문)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3시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일은 공휴일이므로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후 6시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에 유권자 10 명 중 3 명, 직장인의 절반은 근무 

 

국회의원 선거일과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다. 일반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쉬지 않아도 되며,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10 조(공민권행사의 보장)는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성인 609 명에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32%가 ‘근무했다’,  

‘휴무했다’는 28%,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는 38%, ‘모름/의견없음’은 2%였다.  

전체 유권자 10 명 중 3 명 정도, 다시 말해 당시 직장인의 절반 가량은 선거일에 근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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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근무 여부는 직업별로 차이가 있어 블루칼라(92 명)의 62%, 자영업자(78 명)의 50%, 

화이트칼라(203 명)의 33%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 근무 여부                                                 (단위: %) 

 
표본수 
(명) 근무했다 휴무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 

모름/ 
의견없음 

전체 609 32 28 38 2 

성별 
남성 302 37 36 25 2 

여성 307 26 20 51 3 

연령대 

19~29 세 113 33 27 37 4 

30 대 125 31 46 20 3 

40 대 134 37 34 27 2 

50 대 114 38 22 40 1 

60 세 이상 122 20 10 67 1 

직업별 

농/임/어업 20 3 4 90 4 

자영업 78 50 16 33 1 

블루칼라 92 62 26 10 2 

화이트칼라 203 33 59 5 4 

가정주부 140 12 4 83 1 

학생 34 6 5 81 8 

무직/기타 42 24 15 62 - 

 
(질문) 귀하의 직장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일에 휴무했습니까, 근무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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